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의 할아버님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귀빈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약전이나 추모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할아버님께서는 나라의 주권을 빼
앗겼던 시절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교육에 힘쓰셨고, 진실과 정의를 밝
히는 언론의 길을 걸으셨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자주독립을 
향한 굳은 신념으로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짧은 일생을 두 마디
로 요약하자면 포악한 일제강점기에는 抗日獨立, 그리고 혼란한 광복 후
에는 自由民主建國에 진력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정부도 없는 암흑세
계에서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3·1운동 등 이천만 조선 민중의 독립 열망
에 대한 국내 구심점이었고, 광복 후에는 해방 공간의 사상적 혼란 속에
서도 풍찬노숙하신 해외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면서 자유민주 건국의 길을 
선도하신 애국자입니다. 
  이처럼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와 민
족의 자존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유가족으로서 저희는 할
아버님의 삶과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숭고한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추모식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서혜연 교수님과 공연팀, 
그리고 우주호 교수님과 음악팀, 식장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박재옥 
교수님을 비롯한 디자인팀께 감사드리고, 추모사를 해주신 유홍림 서울
대 총장님, 장효정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약전을 봉독 해주신 정진택 
전 고려대 총장님, 그리고 격조 높은 기념 강연을 해주신 남희숙 서울대 
초빙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항상 추모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립서울현충원 관계자와 고하아카데미의 청년회원께 감사드리고 내일 
고하 탄생지 유적 탐방을 떠나시는 단원 여러분께도 소득이 많으시기를 
빕니다. 
  내년에는 고하 선생 탄신일이 주말이어서 2027년 5월 7일에 거행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초청장에 잘 표기하여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약소하나



마 유가족의 선물이 준비되었으니 빠짐없이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2026. 5. 8.

                                            유족대표 송상현


